
정유, 원화환율 급등 피해 “별로”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입손실 상쇄 … 중소기업․식품․항공은 타격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로 4일 연속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의존

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때 달러당 1116.4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9월16일 3.90원 떨어진 1112.50원에 마감해 5일 만에

오름세를 멈추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빠져들면 환율이 최고 160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

라 원자재 수입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외국산 식재료에 의존하는 식품기업,

가격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기업, 항공사들이 환율 급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전자·조선·유통은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매출 증가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37.3%가 <환율 변동에 대해 평소 아무 대비책을 세

우지 않고 있다>고 답해 환율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기업들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곡물 원재료를 수입하는 CJ제일제당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연간 3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돼 환율급등 사태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원화이 달러당 1600원대까지 치솟았던 2008년 하반기 환차손으로만 2000원의 손실을 입은 악몽같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탕 원료인 원당 가격이 5월부터 반등해 2009년 초 파운드당 12-13센트에서 현재 파운드당 30센트

선까지 치솟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유 수입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정유기업의 세전 공급가격이 890원대에서 9

월 첫째주 949.65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도 환율 급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원화환율이 오르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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